
I. 서론

개방적‧지능적‧가상화‧단순화‧완전히 상

호 운용 가능한 RAN(Radio Access Network)으로 지속

적 전환을 위해 O-RAN 얼라이언스의 6G 작업반

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는 6G를 향

한 O-RAN 연구 방향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023년에 발표하였다[1]. 여기서 6G RAN 연구 방

향과 관련된 것은 6G 아키텍처 관심 영역, 사용 사

례, O-RAN 아키텍처 관심 업무 영역, 6G 네트워크 

복원력이다. 6G 아키텍처 관심 영역은 TN(Transport 

Network), CN(Core Network), RAN, SMO(Service and 

Management Orchestration), DT(Digital Twin), AI, 보안

과 프라이버시, SBA(Service Based Architecture)와 에너

지 효율성이었다.

사용 사례는 네트워크 모든 부분에 AI/ML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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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분석, 소프트웨어화와 분리, B5G 엣지 중심, 

프라이버시와 보안, 자동화/오토노믹 순이었다. 네

트워크 모든 부분에서 AI/ML 적용은 6G AI/ML 어

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동작할 것이며, 무선 인

터페이스부터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까지 AI/ML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시간 분석을 요구

하는 6G 어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에서 신속 최적

화하려면 RIC(RAN Intelligent Controller)의 실시간 처

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요소를 즉석에서 실행하

고 상대적으로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보다 세부

적인 마이크로서비스로 소프트웨어화하고 분리하

는 추세 충족을 위해 SW 정의 요소와 시스템, 네트

워크 기능 가상화는 B5G부터 기반 기술이 될 것이

다. 현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은 프라이버시와 

금융과 개인 데이터의 보안이므로, 향후 시스템에 

내장될 것이다. 추가 발굴된 사용 사례로 네트워크 

운용 용이성이다. 6G에서도 다양한 주파수 스펙트

럼과 구축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며, 해당 환경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수동 설정은 매우 시간과 비

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AI/ML은 시스템 

성능은 물론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에서도 전체 시

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O-RAN 아키텍처 관심 업무 영역에 대해 종단간 

솔루션 또는 특정 영역 솔루션을 구축하는 O-RAN 

기업들은 네트워크 자동화, 공통 SMO, AI/ML 

Native 아키텍처, 새로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제안

했다. 네트워크 자동화는 네트워크 기능, 서비스 기

능 오케스트레이션과 운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서 최적화하는 것으로, 완전 자동화와 도메인 간 최

적화를 위해 CN, TN과 다른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공통 SMO가 필요하다. AI/

ML은 시스템 성능, 자동화된 관리와 조정 측면에

서 전체 시스템 개선에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O-RAN 아키텍처는 SMO, Non-RT RIC, Near-RT 

RIC를 포함한 AI/ML Native 아키텍처가 되어야 한

다. 기존 O-RAN 노드를 새로운 기능이나 물리적 

RAN과 DT와 연결하는 인트라 RAN 등의 Near-RT 

RIC와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다. 

더 많은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서비스들이 이동통

신네트워크에 의존함에 따라 6G 네트워크는 복원

력을 갖고 적절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 가능

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6G 네트워크에 다음 사항들이 직접 통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1) 복원력 있는 네트워크는 이동통신에 

의존하는 사용 사례에서 기능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2) 복원력은 네트워크 장비/기능에 설계될 수 

있으므로, AI/ML은 여러 네트워크 KPI 모니터링하

고, 네트워크 설정을 조정하는 복원력을 향상시켜

야 한다. 

본고에서는 상기 사항 중 6G RAN에 대한 nGRG 

보고서 중 Native AI RAN, 클라우드 친화적 RAN, 서

비스 기반 RAN을 분석하였다. Ⅱ장은 6G O-RAN 

개념과 요구사항, Native AI를 향한 프로그래밍 가

능한 RAN, Native AI 아키텍처, Cross-Domain AI를 

설명한다. Ⅲ장은 클라우드 친화적인 6G RAN 아키

텍처 원칙을 요구사항, 표준화 그리고 구축 측면을 

분석하였다. Ⅳ장은 CP(Control Plane)에 SBA를 도입

한 5G CN처럼 클라우드 기반 6G RAN 아키텍처에

서 SBA 도입 솔루션을 분석하였다. 

II.	Native-AI RAN

1. Native-AI 아키텍처 

참고문헌 [2]에서 Native AI 기반 6G O-RAN 개

념과 요구사항, Native AI를 향한 프로그래밍 가능

한 RAN, O-RAN에서 Native AI 아키텍처를 제안하

였다. Native AI는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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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G에서 AI 요소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효율

적이고 편리한 접근 방식으로 Native AI를 향한 프

로그래밍 가능한 RAN이 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RAN은 E2SM-KPM(E2 Service Model-Key Performance 

Measurement)[3] 등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RAN에

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수집

된 데이터는 처리‧분석한 후 의미 있는 상관관계

를 밝혀내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RAN은 관련 

RAN 프레임워크 채택을 촉진하여 AI 모델의 가져

오기‧업데이트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시

나리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프

로그래밍 가능한 RAN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파라

미터‧데이터‧동작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1) 파라

미터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개방형 인

터페이스를 통해 AI 모델과 SW 정의 RAN 기능 간 

파라미터의 원활한 적응을 촉진한다. (2) 데이터에

는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성과 RAN 

기능 내 데이터 관계 탐색이 포함된다. (3) 동작을 

통해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하여 RAN 작업을 수정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를 촉진하려면 모델의 효과

적 전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

터페이스와 기능 모듈의 포괄적인 세트를 포함하

여 원활한 통합과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동작을 통해 RAN은 필요에 따

라 AI 모델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교체하여 변

화하는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유연성과 적

응성을 보장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RAN 구

현을 활성화하려면 RAN 내에 기존 폐쇄형 프로토

콜 스택의 점진적 개방이 필수적이다. Native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RAN은 동적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적

하거나 노출되는 고유하게 내장된 AI 능력으로 AI 

구현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AI 메커니즘 자체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 내 여

러 부분 간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AI 분할 모드

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모드는 RAN 지능화에 특히 

효과적이며, RAN 내 Native AI 기능을 허용한다. 즉, 

RAN 전체 AI 시스템을 서비스 특정 목표에 따라 여

러 서브시스템 또는 구성요소로 분할 후, 각 구성 요

소는 RAN 서비스 기능에 통합되어 응집력 있는 시

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분할 AI 방식은 시스템의 여

러 부분이 중앙집중식 제어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따라 모델 훈련, 추론 도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분

산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6G에서 Native AI를 구현하려면 컴퓨팅 파워, 데

이터, AI 알고리즘, RAN‧TN‧CN‧관리 기능들

이 요구된다. 6G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강력하고 가속화된 컴퓨팅 자원 수요

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6G 진화 시나리오와 

네트워크 기능을 수용하려면 광범위한 데이터 볼륨

과 복잡한 알고리즘 처리를 위한 새로운 컴퓨팅 아

키텍처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6G 네트

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아키텍처 구현도 포함

될 수 있다. 6G 네트워크는 Native AI의 중요한 요

소인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와 검색을 위한 안정

적이고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

변적 신호 강도, Latency, 대역폭 제약 등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의 고유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변화하는 네

트워크 조건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을 최적화하는 DL(Deep Learning), RL(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G 네트워크는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분석은 물론 AI 어

플리케이션과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와 원활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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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Native AI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다. 

6G에서는 네트워크 내 어디서나 주어진 혹은 임

의의 시간에 수많은 시나리오나 어플리케이션이 생

성될 수 있을 것이다. 6G 인에이블러로서 Native AI

는 이 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중앙집중형 

AI와 분산형 AI가 있다. 중앙집중형 AI는 디바이스

나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데이

터를 수집하는 중앙 시스템과 데이터 처리, AI 모델 

훈련과 추론 등을 위한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갖추

고 있다. 그러나 Latency에 민감한 서비스나 빠른 응

답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위해 분산형 AI

는 중앙집중형 AI를 보완할 수 있다. 분산형 AI는 

6G 네트워크 어느 곳에나 전개될 수 있고, 대역폭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어플리케이션 작업에도 반응

적이다. 분산형 AI는 데이터 중심이거나 어플리케

이션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중형 

AI는 데이터와 자원을 제어하므로 데이터 중앙집중

화 또는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이 상당한 이점을 제

공한다. 분산형 AI는 여러 네트워크 요소 또는 디바

이스의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과 동시에 협업을 촉진한다. 중앙집중형 

AI, 분산형 AI 및 둘의 공존 중 선택은 어플리케이

션, 데이터 구축 및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O-RAN의 Native AI 아키텍처는 현 O-RAN 아키

텍처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최종 Native AI 아키텍

처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여러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 우선 Native AI 아키텍처가 가져야 할 기술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6G는 AI 기능이 크게 

중앙집중화되기보다는 O-RAN 논리 노드에 유연

하게 배치될 것이므로, 더 계층화된 분산 AI 기능을 

지원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둘째, 6G에는 AI 기

능이 네트워크 도메인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키텍처는 서로 다른 논리적 

노드들 간, 즉 RAN-UE 도메인 간 혹은 RAN-CN 

도메인 간 등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 AI 작업의 공동 

수행 능력, Cross-Domain AI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6G에서 AI는 O-RAN 시스템이 사용자 장비, 네트

워크 요소에 제공되는 서비스일 수 있으므로 서비

스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키텍처는 AI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보장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G‧5G에서 AI는 Add-On 기능으로 구현되어, 

AI 모델 훈련 평가 방법이 RAN에 제공되었고, 훈

련된 AI 모델이나 정책을 RAN에 직접 전송한다. 이 

방식에는 다음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 첫째, 

대규모의 실시간 및 더욱 세밀한 메트릭이 RAN에

서 TN과 RAN에 용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AI 

엔터티로 전송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RAN 비용이 

커지고, 다양한 공급업체 간 상호 운용성 문제도 추

가된다. 둘째, 효과적인 추론은 효과적인 지표에 크

게 좌우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Native AI 아키텍처는 대규

모의 메트릭을 RAN 외부로의 전송을 피하고, AI 훈

련‧추론을 위한 메트릭은 RAN의 제어 플로우와 

데이터 플로우에 수렴시켰다. 예로 분산형 Native 

AI와 DTN(Digital Twin Network)를 사용하여, 분산형 

AI 시스템과 분산형 DT 시스템을 구성하고, AI와 

DT 기능은 각각 CN, TN, RAN과 UE 기능에 포함

된다. Native AI는 네트워크 기능을 가속화하고, 무

선 자원 최적화와 CN, TN과 RAN 등 전체 네트워

크를 지능형 시스템화할 수 있다. DT는 Native AI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AI 컴퓨팅과 처

리는 시뮬레이션과 온라인에서도 DT 도메인으로 

실행될 수 있다. AI와 DT의 분산형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AI/DT와 분산형 AI/DT로 구성된다. 중앙

집중형 AI는 분산형 AI를 구성 및 제어하고, 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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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에 위치한 협업 제어 기능으로 처리되고, 실시간 

요구사항이 낮고 영역이 넓으며 복잡도가 높은 서

비스의 경우 중앙집중형 AI/DT(클라우드 플랫폼)에 

위치한 협업 제어 기능에서 처리된다. 

2. Native-AI와 Cross-Domain AI

ITU-R 미래 기술 동향 보고서[4]에서 AI-Native 

무선 네트워크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AI-Na-

tive 무선 네트워크로는 지능형 데이터 인식, 사용자 

피드백, Pervasive 계산 노드, 온-디맨드 용량 공급, 

센싱과 AI 협업, 분산과 통합 AI 제어, 다양한 용도

에 대한 적응형 솔루션, (2) AI 서비스 지원에서 무선 

네트워크로는 DL-centric에서 UL-centric으로 전환, 

CN에서 deep 엣지로 전환, 클라우드화에서 ML로 

전환. 

3GPP에서 AI/ML 작업 목표는 AI/ML 기술로 

5G/B5G 성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과 서비스를 개발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전반적

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5G 네트워크에 AI/ML 통합을 위한 기술 보고

서와 규격을 개발하였다. AI/ML을 RAN, CN과 서

비스 등 5G 네트워크의 여러 부분에 통합하기 위한 

잠재적인 사용 사례와 기술 요구사항 탐색을 목표

로 AI/ML을 사용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방법 조사도 

포함했다. 

O-RAN에서 AI/ML 관련 제안/진행 중인 연구는 

NG-RAN(Next Generation-RAN), 관리 도메인에서 

ML 훈련/추론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관리 도메인에 적용되는 AI/ML은 NG-RAN

에서 에너지 절약, Fault 관리(이상 검출/진단) 등이

다. 또한, NG-RAN, 관리 도메인 전반에서 AI/ML 

생애주기, 훈련과 추론 실행 등을 관리하는 AI/ML 

AI는 측정값을 중앙집중형 AI에 보고한다. 분산형 

AI는 CN, TN, RAN, UE의 서비스 기능으로 융합되

어 이를 가속화한다. AI 알고리즘의 인스턴스는 AI 

서비스 목표, 즉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다

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된다. 분산형 DT 

시스템은 분산형 AI 시스템과 인접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AI를 훈련하거나 추

론할 수 있다. 분산형 AI와 분산형 DT는 ZMR(Zero 

Measurement Report)이 달성되도록 RAN의 메트릭을 

로컬로 처리한다. 분산형 AI/DT 시스템은 클라우

드 플랫폼에서, 중앙집중형 AI/DT는 SMO 플랫폼

에서 실행되며 시스템을 종단간에 구성된다. 

6G의 Native AI 네트워크에서 인텔리전스, 데이

터, 컴퓨팅, 관리 및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요구사항은 기존 무선 네트워크에서 충족

되기 어렵다. 특히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협업 제어

는 새로운 과제이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첫째, 다

양한 시나리오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집중형 AI/DT에 위치한 협업 제어 기능은 의

도를 UE, RAN, TN 및 CN 도메인별 서비스 요구사

항으로 분해하고, 이 요구사항은 연결 요구사항, AI 

알고리즘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과 컴퓨팅 요

구사항에 영향을 미친다. 분해된 서비스 요구사항

은 네트워크 도메인의 해당 협업 제어 기능으로 전

송된다. 중앙집중형 AI/DT에 위치한 협업 제어 기

능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도메인

에 위치한 협업 제어 기능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네

트워크 기능 요구사항, 연결 요구사항과 자원 요구

사항으로 분해하여 연결을 설정하고 자원을 할당한

다. 또한, 서비스 변경에 따라 네트워크 기능, 연결, 

자원이 적응적으로 조정된다. 둘째, 협업 제어 기능

을 네트워크 기능에 더 가깝게 배치하여, 더 많은 실

시간 관리 능력을 갖추게 한다. 실시간 요구사항이 

높고 복잡성이 낮은 서비스는 UE, RAN, TN 또는 



106 전자통신동향분석 제40권 제5호 2025년 10월

관리 서비스도 포함된다. O-RAN 아키텍처에 일반 

AI/ML 프레임워크 도입은 진행 중으로 설계가 제

안되었고 예시 설계도 있다. 설계 원칙은 SMO에서 

AI/ML 모델 훈련과 모델 저장소를 호스팅하고 이

를 RAN의 다른 구성요소와 공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5]에서 6G 필수요소인 AI/ML 관련하

여 Native 및 Cross-Domain AI 영향을 받는 아키텍

처의 주요 영역을 식별하고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

하였다. 구체적으로 Native AI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인 데이터 관리, 의도 중심 네트워크 관리, 

분산 인텔리전스와 도메인 간 협업 등을 다루었다. 

Native AI란 네트워크 아키텍처 내의 다양한 노

드/엔드포인트 및 인터페이스 지원 기능에 AI를 내

장한다는 것이다. AI 주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

면 네트워크 인프라의 무선 액세스 구성요소에 AI 

증강(Augmentation)과 AI 주입(Infusion)이 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증강된 RAN이란 기존 NG-

RAN 아키텍처를 AI/ML이 가능한 논리 기능으로 

강화하여 전반적인 RAN 운영과 관리를 본질적으

로 지능화한 것이다. 따라서 현 O-RAN 아키텍처

에는 Non-RT RIC와 Near-RT RIC가 존재하지만, 

더 엄격한 수율(Throughput) 및/또는 Latency를 요구

하는 6G 사용 사례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기존 AI/

ML 기능은 RIC 진화(예: 실시간 RIC 도입)와 RIC 향

상(예: 의도 기반 네트워킹 활성화)이 필요할 수 있다. 

이 AI로 증강된 RAN은 AI/ML 기반 서브 모듈을 기

존 NG-RAN 노드에 내장하여 기존 신호 처리 구현 

블록을 향상 혹은 대체하는 AI가 주입된 RAN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Native AI 중심 네트워크 설계는 

RAN 인텔리전스를 더 증강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논리 노드와 인터페이스에 AI 주입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O-RAN 아키텍처가 진화될 것이다.

미래 통신 네트워크는 물리적 네트워크 경계 내

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 물리적 네트워크 경계를 넘

어 가상 세계인 DT 공간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무

선에서 AI의 진정한 잠재력 발휘를 위한 AI-Native

아키텍처는 도메인 경계를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분산 AI는 Cross-Domain 인텔리전스 공유와 최적화

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물리적 네트워크 경계를 넘

는 Cross-Domain AI는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네트

워크의 디지털 복제본인 NDT(Network Digital Twin)

를 실현할 수도 있다. 물리적 네트워크 도메인과 

DT 대응부 사이에서 실행되는 Cross-Domain 데이

터 수집, 제어와 최적화 루프는 Cross-Domain AI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즉, Cross-Domain AI는 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도메인(예: RAN, CN, TN, 네트워

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NDT)에 걸친 AI-enabled 기

능의 협업 및 통합을 하는 것이다. 

우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데이터 수집과 관

리 체계는 AI-Native 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하다. 그

런데,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물리 계

층 AI 등 실시간 Native AI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된 데이터 도메인과 분산된 

Cross-Domain의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패브릭을 연

결할 수 있는 데이터 주도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6G 

네트워크 구조, UE 유형과 동작, 데이터 서비스 요

구사항과 시스템 리소스 구성은 매우 동적이고 시

간에 민감하고 결합되므로,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다음 과제에 직면한다. (1) 데이터가 여러 장치와 여

러 계층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에 큰 어

려움이 있다. (2)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복잡한 구조

로 인해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고도로 추상적인 데

이터는 이해를 방해한다. (3)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결합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표준 데이터 속성 일반

화, 데이터 간 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명확화, 관계 

간 심층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탐색, 관계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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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 및 핵심 정보의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현 O-RAN 아키텍처는 3GPP 아키텍처를 기반으

로 Non-RT RIC와 Near-RT RIC를 지원하고, 네트

워크 인텔리전스를 위한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

과 관리 프레임워크 제공을 위해 이 두 노드 주변에 

A1, E2, O1과 O2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것이다. 중

앙집중식 데이터 수집과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RIC가 실행 단위로 보내기 전에 수집, 집계와 분석

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실시

간 Native AI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실시

간 데이터 수집, 처리와 저장 기능이 필요하지만, 이 

중앙집중식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실시간 Native AI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O-RAN 아키텍

처의 높은 개방성으로 인해 기지국 장비는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데이

터 형식뿐만 아니라 통합된 데이터 수집 모델을 설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

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전달, 실시간 데이터 풀, 

실시간 데이터 컴퓨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 

5G는 엄격한 Latency와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모듈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지만, 6G는 

에너지 절약, 이동성 관리 등 특정 기능 강화를 위해 

AI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AI 비전 구현을 

위해 무선통신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AI를 통합 설

계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 학습, 의사 결정, 자가 최

적화와 자가 진화를 위한 AI-Native RAN은 지능형 

데이터 인식, 지능형 모델링, 분산 아키텍처와 지능

형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지능형 루프가 될 것이다. 

(1)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네트워크 노

드 간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방지하여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AutoML 기술은 ML 모델

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자율 학

습 기능을 위한 수동 개입을 줄일 수 있다. (3) 분산 

AI 서버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노드에 분산된 AI 유

닛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모델 성능을 향상시킨다. 

(4) 인간의 제어를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면 

AI 알고리즘 의사 결정이 향상되고 기계가 외부 환

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RL을 사용하여 사용자 선

호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분산 지능은 6G의 핵심 인에이블러 기술로서 네

트워크 성능을 향상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잠재적인 접근 방식이다. 가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RAN 기능, 엣지 컴퓨팅, CN의 네트워크 기능 등 통

합을 위한 엣지 노드가 제안되었다. 엣지 노드는 네

트워크 엣지에 위치한 물리적 또는 가상 머신으로 

분산 지능 강화를 위한 옵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이

나 서비스 요청이 네트워크 엣지에서 나오며, 엣지 

노드에 내장된 분산 지능은 지능적으로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6G에서 네트워크가 지원할 어플리케이션으로 인

한 복잡성을 관리하려면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한

다. 사람이 수동적인 네트워크 관리 작업에서 벗어

나 감독 역할로 이동하여 제로 터치 자율 네트워크 

작업 촉진을 위해 의도를 요구사항으로 표현한다. 

이 의도는 기술 시스템에 부여된 요구사항, 목표 및 

제약 조건을 포함한 모든 기대 사항의 사양이다. 인

간은 의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달성

할지 지정할 수 있지만, 원하는 상태의 달성 방법은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도는 자율 네트워크 운영

을 위한 AI 주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에이

블러로 볼 수 있다. 의도 주도 네트워크 관리 영향은 

Cross-Domain에도 미친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의

도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통신하고 의도 처리 기

반으로 자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촉진하는 일련의 

의도 관리 기능으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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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AI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서 종단간 지

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팅과 통신의 심층적 

통합을 요구한다. 현 3GPP와 O-RAN은 모두 RAN

는 중앙집중식 AI이며, 그 중앙집중식 플러그인 AI

는 다양한 서비스의 차별화된 요구사항 충족이 어

렵고, 대규모 데이터 전송과 AI/ML 훈련으로 인해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AI 

기능은 분리된 RAN 기능에 내장되어 협업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맞춤화 가능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내장된 AI는 AI 훈련에 로컬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으로 인

한 오버헤드와 보안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된 RAN 기능 전반에 걸쳐 AI 협업 메커니즘 

설계 방법은 Native AI에 매우 중요하다. 우선 RIC 

기능에 AI 협업 제어 기능 제공하고, Non-RT RIC

와 Near-RT RIC 외에도 RAN 기능에 내장된 AI를 

실시간 제어하는 RT RIC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RAN 내장 AI 구성요소의 협업으로 복수 AI 에이전

트는 분산 학습을 지원하고, 잘 훈련된 모델은 복수

의 RAN 기능 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Cross-Domain AI 아키텍처

참고문헌 [6]에서 종단간 지능형 관리와 RAN-

CN 융합 솔루션으로 Cross-Domain AI 레퍼런스 아

키텍처를 제안했다. AI 협업 지원을 위한 6G 아키

텍처, Cross-Domain 협업 방법론, 인터페이스 설계

와 관리 프로세스, 광범위한 특정 시나리오와 사용 

사례 지원을 강조했다. O-RAN 아키텍처 기반으로 

Cross-Domain AI를 수용하는 다음 솔루션을 제안했

다. (1) 융합 RAN-CN 아키텍처로 RAN과 CN의 AI 

간 협업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X2 인터

페이스로 정보 플로우와 관련 오버헤드를 최소화하

는 엣지 네트워크 시나리오, (2) 관리 도메인을 활용

하여 다중 도메인 AI 협업과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Non-RT RIC, CN 및 기타 도메인별 AI 컨트롤러와 

상호작용하는 SMO 내에 Cross-Domain AI 컨트롤

러를 도입하는 것이다. 

융합 RAN-CN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다. 무선 네

트워크에 서로 다른 요구사항의 광범위한 AI 사용 

사례를 촉진하려면 CN과 RAN 간 협력은 필수지

만, 기존 아키텍처에서 Cross-Domain AI를 위해 부

족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키텍처는 

Cross-Domain 데이터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된다. 구

체적으로, RAN은 점대점 N2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만 CN CP의 AMF(Access and Mobility Management 

Function)에 연결할 수 있고, 이는 RAN과 NWDAF 

(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간 제어 데이터 전

달에 AMF 개입이 필요하므로 전송 지연과 오버헤

드가 증가한다. 더욱이 NWDAF와 Near-RT RIC와 

Non-RT RIC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된 인

터페이스가 부족하다. 둘째, 분산 지능형 배치에서 

RAN과 CN의 지능형 기능은 물리적으로 근접해서, 

둘 사이의 논리적 기능을 더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융합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인

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기능적 중복성을 제거하

고, Latency를 줄이며, 불필요한 전달 오버헤드를 완

화할 수 있다. 그리고 Endogenous AI를 위한 RAN-

CN 협업/융합을 위해 O-RAN 관점에서 다음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 (1) RAN과 CN 간 데이터‧모

델‧알고리즘 등 공유와 조정 촉진을 위해 협업‧

융합 요구사항과 사용 사례 분석과 특정 협업‧융

합 기능 식별을 해야 한다. (2) O-RAN 아키텍처, 프

로토콜, 인터페이스와 절차에 대한 협업‧융합 영

향을 식별해야 한다. RAN-CN 협업‧융합을 더 잘 

수용‧지원하려면 SA(Service based Architecture) 등 보

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요구된다. 데이

터 송신과 제어를 쉽게 하려면 적절한 프로토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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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고안해야 하므로, 협업/융합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및 협업 워크플로우도 고려해야 한다. 

(3) RAN-CN 협업‧융합에는 광범위한 데이터 공

유와 처리가 수반되므로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가 중요하다. 사용자 데이터와 네트워크 정보의 기

밀성과 무결성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

과 프라이버시 전략이 중요하다. 

Cross-Domain AI를 위한 향상된 SMO는 다음과 

같다. 현 SMO는 AI 훈련과 모델 관리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으며, A1 인터페이스를 통해 Near-RT RIC

에 정책을 보낸다. 그러나 다양한 네트워크 도메인

에서 조정된 AI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재 SMO에 

다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도메인 

전체에서 AI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는 

Cross-Domain AI 제어 기능, (2) 다양한 네트워크 도

메인에서 AI 능력 정보를 획득하고 AI 능력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3) Cross-Domain 데이터 정렬

과 매핑, AI 작업 식별과 분해, 일치하는 컴퓨팅 노

드에 구축 등 종단간 AI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

능, (4) 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추론 외에도 모델 생

성, 저장, 마이그레이션 관리는 물론 AI 성능 평가, 

모델 업데이트 등 프로세스도 AI의 종단간 생애주

기 관리 역량 강화, (5) 수직 FL(Federated Learning) 훈

련‧추론을 관리하여 Cross-Domain 분산 학습 지

원, (6) 의도 인식, 번역, 매칭 기능, 의도 충돌 해결, 

그리고 Cross-Domain AI에서 폐쇄 루프 제어 등 의

도 관리 지원 등.

III.	클라우드 친화적 RAN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긴밀하게 통합된 SW와 

HW 솔루션에서 SW와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전환 

중이다. 따라서 진화할 이동통신 네트워크 아키텍

처는 간소화된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 구현 시 더 

높은 확장성 등 잠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

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기능들을 통합한 RAN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친화적 RAN 아키텍처라 한

다. 그러나 클라우드 친화성이 미래 RAN에는 바람

직하지만, 성능에 (너무)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로 시간에 민감한 절차는 성능에 초점을 맞

춘 최적화가 필요하므로 일부 클라우드 친화성 기

능이 희생될 수 있다. 또한, RAN 기능과 구축은 한

정적인 무선 리소스의 지능적 최적화로 다양한 서

비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AN 성능에

서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인 Latency(Latency 변동 포

함), 수율과 안전성은 상당한 L1 처리로 인해 복잡

한 디지털 신호 처리가 필요하며, 이 처리는 클라우

드 구현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따라

서 클라우드 친화적 RAN 아키텍처와 RAN 친화적 

클라우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AN 아키텍처

는 클라우드 기술로 가능한 한 유연성, 확장성, 민첩

성, 지속적 통합과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과 맞춤

형의 신속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클라우드 

RAN은 다음 요구사항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간에 민감한 이벤트와 작업에서 결정적 응

답 시간을 보장하는 실시간 운영 체제와 사전 예방

적 스케줄링, 고성능 RAN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지원, 리소스 보장, HW 가속기로 RAN에서 복잡한 

처리 지원을 위한 대규모 CPU 사이클과 메모리 등.

참고문헌 [7]은 클라우드 친화적 6G RAN 아키텍

처 설계 방법(및 설계하지 않는 방법)의 지침으로 클

라우드 친화적 6G RAN 아키텍처 요구사항, 표준

화, 구축과 관리 관련 원칙을 분석하였다. 6G RAN 

아키텍처 요구사항 원칙에는 에너지 성능과 지속 

가능성, Latency, 관찰 가능성, 복원력 등이 있다. 미

래 RAN 아키텍처는 에너지 성능과 HW 사용 개선

을 위해 네트워크 전체에서 효율적인 Sleep 메커니

즘 지원과 HW 풀링 수단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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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체적인 관점 제공을 목표로 한다. 

6G RAN 아키텍처 표준화 원칙에는 구현과 구축

에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여러 공급업체의 상호 운

용성 달성 방법과 6G RAN 프로토콜을 클라우드 친

화적으로 만들고, NF(Network Function)와 계층 간 우

려 사항 분리(즉, 불필요한 종속성 방지) 달성 방법이 

포함된다. 여러 공급업체 인터페이스와 계층에서 

우려 사항의 적절한 분리 과정에서 NF 구현 별 정

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다른 NF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NF에 더 큰 변경을 허용하는 솔루션, 특정 

기능이 여러 NF에 분할되어 불필요한 종속성, 시그

널링 복잡성과 Latency로의 영향을 방지하는 NF에 

기능 할당이 포함된다. 미래 RAN 아키텍처에 클라

우드 친화적 프로토콜 채택으로 현재와 미래 클라

우드 플랫폼에서 잘 지원되는 시그널링 트랜스포트

와 보안 프로토콜이 포함되고, 시그널링 어플리케

이션 프로토콜을 기본 시그널링 트랜스포트 프로토

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독립적인 진화를 가능하

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6G RAN 아키텍처 구축과 관리 원칙에는 자동화, 

자동화된 RCA(Root Cause Analysis), ZTA(Zero Trust 

Architecture), DevOps로 전환, 상태 처리 최적화, 데

이터 메시 활용 방법에 대한 일반 원칙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보장

을 가능하게 하는 폐루프 자동화 지원을 포함한 자

동화 설계로서 의도 기반 API, 복잡한 RAN 구성 간

소화, 새로운 서비스의 빠른 구축 가능, 최종 사용자 

경험 품질과 구성 변경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

한 향상된 관찰 가능성, 생애주기 관리와 오케스트

레이션을 지원한다.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내에서 

문제, 사고 또는 실패의 근본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RCA 지원은 네트워크가 다양한 공급업체

의 구성요소로 구축되고, 독립적으로 설계 및 관리

되는 HW와 SW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RAN에서 중

한다. 복원력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며, 기본 인프라에서 장애를 허용

하고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어플리케이

션이 설계된다. 

미래의 고품질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지원에서 중

요한 Latency를 고려한 클라우드 친화적인 6G RAN 

아키텍처 설계 시 주요 목표는 이기종 및 여러 어플

리케이션에 원활하고 고품질이며 안정적이며 실시

간 통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Latency 고려는 뛰

어난 사용자 경험 보장, 자율 주행과 원격 진료 등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지원, 네트워크 리소

스 최적화 등 진화하는 기술 요구에 대비하여 미래

의 클라우드 친화적인 6G RAN 설계에 필수적이

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은 빠른 응답 시간에 달려 있

으므로, Latency는 서비스의 지각된 품질과 반응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Latency 처리

는 네트워크 리소스 활용도를 개선하여 비용 절감

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친화

적인 6G RAN 아키텍처를 설계 시 동적 서비스 체

이닝, 가상화된 공유 OS, 구축 전략, 기능 그룹화 등

과 Latenc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분석해

야 한다.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과 시각화하여 시스템 

내부 동작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관찰 가능성은 사

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시스템의 상태, 성능과 

동작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관찰 가능성

은 복잡한 분산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운영자와 개발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진

단‧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모니터링 방식

은 종종 시스템 기능 간에 미리 정의된 미리 정의된 

메트릭과 경고에 의존한다. 이 가정은 시스템의 내

부 역학에 대한 충분한 가시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찰 가능성은 여러 공급

업체의 기능으로 구성된 이기종 시스템의 역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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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표준에는 자동화된 RCA를 위한 인에이블

러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네트워크에서 요청

자 위치와 관계없이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상태에 

따라 NF 상호작용의 세분화된 인증과 권한 부여로 

다중 이해 관계자 클라우드 설정에서 중요한 ZTA

를 지원한다.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와 원

격 증명 메커니즘은 리소스를 보호하는 인에이블

러로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보안을 모니터링

한다.

IV.	서비스 기반 RAN

참고문헌 [8]은 CP에 SBA를 도입한 5G CN처럼 

클라우드 기반 6G RAN 아키텍처에 SBA를 도입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Service-Based RAN은 산업 요

구에 적응하고, 기술 추세를 준수하면서, 6G 네트워

크 진화 목표와 일치하는 진정한 Cloud-Native RAN 

실현의 핵심 요소다.

전통적인 RAN 아키텍처는 주로 가입자 연결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구현은 모든 내부 인터

페이스가 폐쇄된 고도로 통합된 SW와 HW를 기

반으로 성능 이점을 제공했다. 5G부터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사업자와 사

용자 모두에게 민첩성,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

므로, 네트워크의 Cloud-Native로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였다. 그런데 3GPP에서 정의한 RAN 기능은 

관리/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Cloud-Native 플랫폼을 통해 컨테이너에 구축할 수 

있지만, RAN의 대부분 프로토콜 기능과 프로세스

는 Cloud-Native가 아닌 과거 설계 철학에 따라 구

현되었다. 현재 클라우드 RAN 구현은 RAN의 기본 

SW 아키텍처 변경 대신 SW 실행 플랫폼만 변경하

여 클라우드 친화적이지 않다. 따라서 다음 특징을 

갖는 Cloud-Native 원칙에 따라 설계된 RAN 아키텍

처를 Service-Based RAN이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로 정의된 RAN 기능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기능

에서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개별적으로 정의되지

만, 네트워크 서비스는 실제 구현에서 함께 번들로 

묶을 수 있다: RAN 내부 서비스 구성요소와 RAN

과 CN 서비스 간 새로운 통합 방법은 상위 수준 서

비스의 종단간 기능 제공을 위해 상호작용한다. 

Service-Based RAN 기본 고려 사항인 모듈형 서

비스, 서비스 재사용성, 독립형 기능 구조화 등 원

칙과, CP, UP(User Plane), 서비스 액세스 인터페이스 

등 아키텍처 관점에서 서비스 기본 구현 방향에 따

라 Service-Based RAN 솔루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솔루션 1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기존 5G RAN 

아키텍처와 역호환되며, 구현이 더 용이하므로 6G 

서비스 기반 RAN 아키텍처 진화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CU(Central Unit)-CP와 CU-UP는 부분적으

로 서비스 기반이며 NF로 취급할 수 있다. CU-CP

는 CN NF와 기타 CU-UP에 서비스 기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지만, DU(Digital Unit)와 기존 F1 인

터페이스도 유지한다. CU-UP는 일부 기능을 열

기 위해 서비스 기반 E1만 구현하고, UPF(User Plane  

Function)와 DU 간 P2P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유지

된다. 

솔루션 2는 모든 RAN 기능이 재구성되고 새로운 

AI, 컴퓨팅과 기타 기능 도입이 쉬운 SBA 개념에 더 

밀접하고, Cloud-Native 설계 원칙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 솔루션은 여러 트래픽 유형에 대해 다양

한 UP NF가 사용한다. 이 NF는 특정 시나리오 또

는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6G

에 더 많은 유형의 QoS가 있으므로 UP NF도 확장

될 수 있다. 각 RAN NF는 다른 NF가 사용할 수 있

는 여러 서비스로 구성되며, 여러 RAN NF 간 상호

작용도 SBI(Service Based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다. 

전용 액세스와 보안 메커니즘으로 RAN NF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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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적으로 CN에 노출할 수 있다. 

두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기반 재설

계 정도에 있다. 솔루션 1은 서비스 기반 인터페이

스에 대한 것이 더 많지만, 솔루션 2는 보다 철저한 

RAN 기능 재구성이다. 솔루션 1은 기존 5G RAN 

아키텍처와 더 호환되어 5G의 원활한 진화에 도움

이 되며 SBA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문제가 너무 많

지 않다. 그러나 이 솔루션에서 SBA가 제공하는 이

점은 제한적이며 AI와 같은 새로운 기능의 경우 

RAN에 더 잘 통합될 수 없다. 솔루션 2는 기존 네트

워크 아키텍처를 크게 재구성하는 것이며 많은 프

로세스와 기능 구현을 재설계해야 하지만, 유연성

과 확장성 등 SBA가 제공하는 이점은 더 분명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SBA

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따라서 전략

적으로 솔루션 1을 서비스 기반 RAN의 초기 시도

로 사용한 다음, 완전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로 완

전히 진화시켜 지속적으로 더 유연하고 사용자 정

의 가능한 RAN 구현을 촉진하여 6G에 대한 더 많

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실현하는 것이다.

V.	 결론

O-RAN 얼라이언스의 6G 작업반인 nGRG는 6G

를 향한 O-RAN 연구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중 6G RAN 연구 방향과 관련된 것은 6G 아키텍처

의 관심 영역, 사용 사례, O-RAN 아키텍처의 관심 

업무 영역, 6G 네트워크 복원력이다. 이 중 6G RAN 

연구 방향은 Native AI RAN, 클라우드 친화적 RAN, 

서비스 기반 RAN이었다. 따라서 6G O-RAN 개념

과 요구사항, Native AI를 향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RAN, Native AI 아키텍처, Cross-Domain AI를 정리

하였다. 클라우드 친화적인 6G RAN 아키텍처 관

련 원칙을 요구사항, 표준화와 구축 측면을 정리하

였다. 마지막으로 CP에 SBA를 도입한 5G CN처럼 

클라우드 기반 6G RAN 아키텍처에서도 SBA를 도

입하는 솔루션을 정리하였다. 이 주제들이 6G RAN 

연구에 참고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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